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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감사원 ‘주의’ 때문에”...신재생 고정가격계약 ‘개점휴업’

(17.2.9, 전자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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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신재생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‘고정가격계약’이

시행 두 달째 개점휴업

ㅇ 지난달 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

단 한건의 계약도 이뤄지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1.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계약체결이

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
ㅇ 발전6사 기준, 1월에 5건(총 12.9MW)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

기체결된 바 있음

ㅇ 2월에도 상당한 물량의 계약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, 1월 계약

물량 이상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파악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 장 (044-203-51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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